
지부교섭 속보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구성!

상병휴직기간보장!

기본급 146,746원인상!
제04호 / '18.5.04(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빠르게 통큰 합의 하자
남북정상회담처럼 통큰 합의 하자

5월 3일(목) 15시 한국JCC에서 4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3차 교섭에 이어 질의응답이 계속됐다. 

JCC 대표이사는 사측 대표로 모두발언에서 “남

북 정상회담도 통큰 합의를 봤는데 지부교섭도 

통크게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다. 김정태 지부장

도 “지부도 통 큰 합의하고 싶다. 주변, 다른 지

역 눈치 보지말고 빨리 판단내리면 좋겠다.”고 

답했다.

건전한 기업가에게는 도움될 요구안
이 날 사측 교섭위원들이 추가 질문한 내용은 

‘개인 상병휴직을 무기한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인가?’ 와 ‘노사공동위 참여는 해도 합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개인 상병휴직을 치료기간까지는 모두 인정하자

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문제다.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휴직 기간이 다 됐다고 퇴사

하라고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임금문제는 지회

별로 다루도록 열어뒀으니 큰 틀에서는 지부교섭

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이다.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는 1

차적으로는 구성이 목표이다. 현재 중앙교섭, 지

부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들까지 모두 포괄

하여 구성하고 그 안에서 금속산별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사, 연구와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업간 양극화,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

한 재벌 대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논의

를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부품사에는 유리한 측

면이 많을 것이다. 노사간 논의 뿐만 아니라, 정

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논의하게 된다. 건전하

게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노사 공동위원회의 

논의가 바람직한 내용일 것이다. 

차기교섭은 5월 17일(목) 코스모링크
2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마친 양측은 차기 교섭

은 17일(목)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주에는 사

측 성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한 주

를 연기하여 교섭을 열기로 했다. 

지부는 교섭이 열리지 않는 10일(목)과 11일(금) 

이틀간 지부교섭위원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교섭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

이다.



  4차 교섭 속기록
노사공동위논의는기업운영에도도움될것노사공동위논의는기업운영에도도움될것노사공동위논의는기업운영에도도움될것

사 : (JCC 대표이사) 매년 교섭을 하지만, 없는 집 제
사 돌아오듯이 빨리 오는 듯 하다. 작년에도 교섭을 
원만히 잘 했는데 올해도 잘됐으면 합니다. 남북 정상
회담도 통크게 합의를 봤는데, 대충지부도 통큰 합의
봐서 원만히 빨리 하길 기대한다. 
노 : 지부도 통큰 합의 하고 싶다. 교섭 차수만 채운
다고 되는게 아니다. 사용자가 결단내려야할 부분이 
있다. 빨리 합의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해 지부가 지역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
자한테 협조구할 것도 있다. 지역 환경문제 청주가 전
국에서도 하위권이고 대전도 마찬가지다. 노사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시민 건강 문제라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주면 좋겠다. 오
늘 질의 더 하신다니 받고, 제시안 있으면 내주시라.
사 : 개인 상병휴직에 따른 병가휴직의 범위가 어디인
가? 치료기간까지 인정하자는 건 몇 년이 걸려도 무
기한으로 하자는 것인가?
노 : 입원이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지금 몸
상태로 노동할 수 없다면 치료를 위해 휴직을 내야 
한다. 요새 암 치료는 1년이 넘기도 한다. 그 치료기
간에는 휴직을 인정하자는 거다.
사 : 암 치료에 4~5년이 걸려도 해달라는 건가?
노 :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도 자기가 나았
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병을 낫는 의미가 있다. 임
금은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려우니 지회 보충협약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 큰 틀에서 도덕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 중간에 해고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사 :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는 구

성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산별임금체계가 만들어졌는
데 각 회사 사정에 안맞거나 이의가 있으면 수용하지 
않아도 되나? 공동위 합의 내용을 무조건 따라야 한
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노 : 일단은 구성이 목표다. 구성되더라도 임금체계 
합의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또 산별임금체계
는 양극화 문제를 대기업 책임 강화를 통해 해소하자
는 의미이다. 몇가지 임금 테이블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키자는 합의 정도가 될 것이다.
독일도 산별임금체계 마련에 15년 걸렸다고 한다. 노
사공동위가 당장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노사 공
동조사부터 연구하고 임금체계 마련하는데 몇 년 걸
릴 수 있다. 당장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같이 고민
해야 한다. 좀 더 토론해서 내용이 만들어지면 더 얘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사 : 중앙 요구인데, 각 지부에도 요구하는 이유는?
노 : 중앙교섭, 지부교섭에 안들어오는 사업장까지 다 
들어오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다. 산별노조와 사용자협
의회가 맺은 협약이 산업 최저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서 법적으로 강제되도록 하자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노사공동위는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
면 될 것 같다. 현재 3중 교섭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서 
중앙교섭을 강화할지 고민하는 기구다. 건전하게 기업
활동하는 기업가에게는 바람직한 기구가 될 것이다. 
단협의 복지 상당부분이 사회 기초적인 보편적인 복
지가 갖춰지면 굳이 없어도 될 내용이다. 사회 안전망
을 구축하는 투쟁과 같이 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오히
려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오늘 제시안은 없나?
사 : 오늘은 없다. 


